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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로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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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마음이 상했을 때나 허물 없는 사이의 상대에게 함부로 말을 했다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혀 면식이 없는 한 남자와 여자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우연하게 같은 침대칸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벙크 침대의 아랫 층에는 남자가 차지했고 윗층에는 여자가 차지했습니다.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 우 아랫층으로 침대가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남녀는 그대로 그 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차는 대륙간 행단기차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달렸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어 우 아랫층에 있는 두 남녀는 각자의 침대에 누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남자가 잠에 들려고 하던 때에 윗 층의 여자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약간 추운데요, 담요를 여분으로 저장해 놓은 곳이 있을 텐데 그 담요를 꺼내서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랫층 침대에 누어있던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여자 승객님, 그러지 말고 우리 결혼한 사람처럼 행세를 해보십시다.”  대담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남자에게 질새러 여자 승객이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 좋아요. 우리 결혼한 사람처럼 행세를 해도 좋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 남자 승객이 배앗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오? 당신이 추우면 담요를 당신이 찾아다 덮으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결혼한 사이에 흔히 함부로 말하는 경향을 빗대어 누군가가 지어낸 농담입니다. 


연애할 때는 말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벼라별 노력을 기울이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대화에 조심을 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는 부부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미쳤어?” 또는 그걸 말이라고 해?” 등등 부부간에 함부로 말을 해 놓고 배우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비록 상대가 맞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해더라도 마음에 웅어리가 생겨서 오랫 동안 풀리지 않음을 많은 부부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배우자에게나 고객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패자가 되는것이겠지요.


상품을 사러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기분을 상할 정도로 까다롭게 행동을 하거나 좀 무례스러운 요구를 했다손 치더라도 “싫으면 딴 데 가서 사세요.”라고 말하면 그 고객은 결코 다시는 그 가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을 잃으면 패자는 바로 판매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앨라스카로 관광을 다녀 왔습니다. 스케그웨이 (Skagway)에 상륙하여 선물 가게에 들렸습니다. 예쁘게 보이는 스와로스키 팔찌가 있어서 여자 판매원에게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 백인 판매원은 허줄하게 옷을 입은 동양인인 저를보면서 “당신에게는 좀 비싼 가격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판매원이 손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답니까? 물론 그것을 사지 않고 가게를 나왔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손님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함부로 말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한 정치인은 노인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놓고 격한 반응에 처하자 수 많은 노인 집단을 찾아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고행을 치렀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전직 장관이었고 현재는 라디오 토크쇼 진행을 하고 있는 저명인사가 중범죄가 감소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흑인들이 낙태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논평을 하여 백악관을 비롯한 각계 각층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수많은 난민들이 휴스턴으로 몰려 왔을 때 그 수용시설이 불편했고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불평을 하는 난민들이 많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41대 대통령의 영부인었던 바바라 부시 여사가 “그들은 이 전부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뭘..”이라는 언급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민들로부터 비교적 큰 호감을 받아 온 부시 여사가 어쩌다가 그렇게 사려가 부족한듯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함부로 말을 하면 것잡기 어려울 정도로 인격의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경솔을 범하지 마라야겠지요?  끝

